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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힐링을 선물하는 
라이브 공연, 노들섬에서 펼쳐지다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구현모 기자   

 (주)테크데이타피에스

라이브하우스는 노들섬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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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노량진을 잇는 한
강대교 중간에 놓인 한강의 섬. 노들섬은 원래 섬이 
아닌 모래밭이었다. 1917년 한강대교를 놓으며 다
리를 지탱하기 위해 모래 언덕을 쌓아올리면서 만
들어진 인공섬으로, 이후 휴식공간과 텃밭 등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9월 28일, 노들섬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단순한 자연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자연, 음악, 쉼
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라이브하우스, 뮤직라운지:류 
등 음악을 매개로 한 ‘도심 속 복합문화기지’로서의 노들섬’으로 재탄생시킨 것
이다.
새롭게 탄생한 복합문화기지인 노들섬은 새롭게 건축한 건축물들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강대교를 두고 3층 이하로 건립되어 섬과 조화를 이루고 있
다. 또한 한강대교에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도 이 건물을 통해 노들섬으
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각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탁 트인 한강 조
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이다. 현재 노들섬은 (주)어반트랜스
포머가 민간위탁 운영 중인데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연장·문화집합소·노들장
터 등 시설 유지관리,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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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의 공연장, 라이브하우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를 융합하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환 노들섬. 그 
한 가운데 앞서 말한 라이브하우스가 있다. 라이브하우스는 섬 동측 다목적시설
과 함께 유일하게 색채가 밝은 시설이다. 라이브하우스는 456석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으로 대규모의 무대 플랫폼과 대중음악 콘서트에 특화된 음향, 조명, 악기 
시설이 갖추어진 전문 공연장이다. 스탠딩 공연은 총 874석(1층 스탠딩 750석+2층 
지정좌석 124석(휠체어석 8석 포함)), 지정좌석 공연은 총 456석(1층 332석(휠체어
석 4석 포함)+2층 124석(휠체어석 8석 포함))까지 수용 가능하다. 2021년에는 공중
보행교 백년다리가 개통해 노량진까지 보행길이 연결되고 라이브하우스의 공연 
콘텐츠가 더해지면 노들섬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들섬 라이브하우스는 2층 발코니 구조로 1초 정도의 잔향시간을 갖는 비교적 

데드한 공간이다. 발코니의 면적이 넓고 플랫하며 시야 확보를 위해 유리로 처리
되어 일부 고역대의 강한 리플렉션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운드 시
스템의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공간이다. 라이브하우스 임상현 음
향감독은 “지난해 9월부터 라이브하우스를 오픈해 계속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 공간과 비슷한 객석을 보유한 다른 공연장들과 비교하더라도 초기 반사음이
나 잔향에 대한 게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며, “공연장을 찾는 많은 분들이 어쿠스
틱 컨디션이 좋아서 모두 만족스러워했다”고 소개했다.

라이브하우스는 스탠딩과 
지정좌석 공연이 모두 가능한 
대중음악 공연장이다.

2021년에는 공중보행교 
백년다리가 개통해 
노량진까지 보행길이 
연결되고 라이브
하우스의 공연 콘텐츠가 
더해지면 노들섬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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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전대역 주파수 응답 특성을 균일하게 맞추다

지난해 9월말 준공을 마친 라이브하우스이지만, 약 3개월가량
은 예산문제를 비롯한 몇몇 사정으로 렌탈 장비로 운영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투입해 라이브하우스를 전문공연장으
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때 선정된 메인 스피커 시스템
이 JBL VTX 최상위급인 A-12였다. 최고의 투어링 스피커 시스템
으로 잘 알려진 VTX A-12지만, 인스톨용으로는 어떨지 궁금한 독
자도 있을 것이다. 

(주)테크데이타피에스 기술연구소장은 “VTX A-12의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의 해상도와 균일한 커버리지가 아닌가 생각합니
다. 고역대의 우수한 해상도와 정밀한 사운드는 라우드한 음압이 
재생되는 상황에서도 왜곡 없는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
피커의 수평 커버리지 어디에서 들어도 전대역의 주파수 응답 특

성이 균일하게 유지되어 정축에서 듣는 소리와 측면에서 듣
는 소리는 음압의 차이만 있을 뿐 토널밸런스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렌탈 스
피커 시스템에 비해 월등히 큰 음압을 재생하면서도 우수한 
해상도와 커버리지를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라며, 
VTX 라인업이 라이브/인스톨용 모두 뛰어난 스피커 시스템
임을 강조했다.
라이브하우스 음향감독의 의견도 같았다. 임상현 감독은 

“어느 위치에서도 음압과 주파수 응압이 평탄하기 때문에 만
족도가 높다”며, “음압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
아도 돼, 이 공간을 채울 만한 음압레벨을 내더라도 에너지
의 80%를 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듀얼 12인치 라인 어레이 JBL 
VTX A-12가 L/R로 7통씩 총 
14통 리깅되었다.

노들섬 조형물메인 스피커가 첫 번째 오디언스부터 2층까지 전구역을 지향하도록 셋팅되었다.

메인 스피커의 음압이 전 공간에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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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스피커의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라!

라이브하우스의 스피커 시스템은 메인 스
피커 JBL VTX-A12가 L/R로 7통씩, 서브우퍼 
VTX-G28가 L/R로 3통씩, 그리고 프론트필 스
피커는 VTX-F12가 4통이 설치된 상태이다. 별
도의 서라운드 스피커는 없고 모니터 스피커 
VTX-M20가 8통 있다. 음색에 통일성을 위해 전
체 스피커 라인업은 JBL VTX 라인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 메인 스피커 시스템은 굉장히 만족스러

운 상태이지만, 처음부터 순탄하게 설치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예산 상의 문제로 통 수는 정
해져 있었고,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
제에 봉착했다. 이에 (주)테크데이타 기술연구
소장은 “전체적으로 고른 커버리지를 확보하면
서 전체 객석에서 일관된 주파수 응답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대와 첫번째 오디언
스 라인이 상당히 가까운 만큼 1열 객석의 메인 스피커와 프론트 필의 조화에 가장 신경을 썼
다”고 말했다.

리깅 모터는 원공사분에 포함되어 위치 이동 및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맨 아래 2통은 각도를 10도 맞추고 나머
지 5통은 8도로 맞춰 메인 스피커의 음압이 객석부터 발코니 위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라이브하우스 메인 스피커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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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하우스 김영화 감독 역시 “처음에는 메인 스피커를 최
대 각도인 10도로 완전히 펼쳐 보기도 하고, 8도로 전체 각도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도로 설치하면 생각보다 프론트에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물론 프론트필 스피커를 
설치했지만, 메인 스피커가 어느정도 받쳐줘야 할 것 같아서 맨 
아래 2통은 10도로 펼쳐서 좀 더 앞쪽에 사운드가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밸런스나 커버리지 면에서 
현재 가장 좋은 상태로 구축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메인 스피커 설치 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묻자, (주)테크데

이타피에스 배한별 과장은 “기존 스피커의 리깅 포인트에 VTX 
A12를 리깅하고 보니 벽에서 불과 2~3센티미터 남짓의 여유만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
적의 각도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또한 리깅 모터가 원 
공사분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따로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는 여
건도 아니었습니다. 리깅 모터 위치를 조정하고 싶었지만, 여건
상 3~4번가량 리깅 각도를 재조정하며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공연장 규모나 객석으로 보면 
통 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발코니를 커버하면서 첫 번째 오디언
스에게도 비슷한 음압을 제공하려고 하니 커버리가 각도가 늘
어나 통수를 늘려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튜닝을 진행
하며, 공연장 곳곳에 주파수 반응이 가장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모니터 스피커로 설치된 JBL VTX M20. 취재 당일에 악기 셋팅이 마무리되어 모니터 
스피커 및 프론트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다.

프론트필 스피커로 사용된 JBL VTX F12. VTX 라인업으로 메인 스피커와 음색을 동
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최적의 서브우퍼를 구성하기 위한 미션

라이브하우스 측에서 요청사항이 없었는지 묻자, 
(주)테크데이타피에스 기술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
했다. “운영을 담당하는 감독님들을 일일히 열거하기
는 힘들지만 사운드의 전반에 있어 구체적이고 디테일
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
었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요청 중 하나는 저역대의 부밍에 의해 ‘서브 우퍼의 윤
곽이 흐려지는 상황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이를 위
해 설치 초기에 omni configuration으로 배치해 놓은 서
브우퍼를 cardioid configuration으로 수정하여 muddy
한 사운드를 줄이고 원소스의 우퍼 질감을 확보하였습
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피커 클러스터의 높이와 인터
앵글의 수정을 통해 확보하였고 크게 3포인트 정도의 
EQ로 원하는 토널 밸런스를 구현한 것 같습니다.” 듀얼 18인치 서브우퍼 VTX-G28가 L/R로 3통씩 총 6통이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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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하우스는 뛰어난 사
운드시스템 못지않게 인프
라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라이브하우스는 VTX-A12와 VTX-G28 조합으로 메인 스피커 시스템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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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70Hz 대역의 잔존하는 에너지가 다른 주파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남아 무지향으로 구성
한 초기 서브 우퍼 배치가 최종적으로 카디오이드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라이브하우스 김영화 감독도 
서브우퍼의 위치에 관한 고민이 많았음을 밝혔다. 가장 먼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칼큘레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서브우퍼 6통을 무대 앞 열에 한 통씩 설치하는 게 커버리지가 가장 좋은 상황이
었다. 하지만 무대 감독님을 비롯한 연출감독님의 거센 반대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정좌
석으로 운영할 때 사석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한 줄에 약 18석을 줄여야 하는데 그
리 넓지 않은 라이브하우스 사정상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무대 위에 올려 놓은 것이었고, 강한 댐핑감이 필요한 공연에서는 필요에 따라 내려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바닥에 마킹해 놓았다고 한다.
배한별 과장은 “저희가 튜닝을 꽤나 긴 시간동안 여러 회를 거쳐서 진행을 했는데, (주)테크데이타피

에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 튜닝할 때는 메인 스피커 3통
당 서브우퍼 2통이라는 제조사 권장 비율에 미치지 못해서 물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카디
오이드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브우퍼의 소리가 더 풍성해지고 양
도 많아져 이정도면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카디오이드 패턴을 시도했고 좋은 결
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오디오 인프라 도면을 보면 눈치챘겠지만, 무대와 FOH 곳곳에 많은 인프라가 
설치되었다. 무대 상수 I/O 패치랙, 리어상수 I/O패널, 리어하수 I/O패널, 하수 I/O패널과 하수 스피커 패
치패널과 FOH I/O패널로 구성되는데, 상수, 리어상수, 하수와 FOH에는 영상용 옵티컬 패널이 설치되
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에는 전광판이나 영상장비들을 설치할 
때 노출로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FOH에서 리어 상수까지 8코어 광케이블로 설치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연출팀에서도 미관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항이
었는데, 이번 사운드 시스템 설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배한별 과장은 “라이브하우스의 인프라 구성에 많은 신경을 썼다”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패

치랙이 상수에, 패치판넬은 리어상수, 리어하수, 하수 등 네 곳에 있습니다. Crown IT4x3500HDS 파워
앰프는 상수에 6개, 하수에 9개 설치되었죠. 앰프 랙 케이스는 JBL의 투어링 전용 랙케이스인 VRACK
이 납품되었는데, VTX 시스템이 온전히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VTX 시리즈는 
VRACK과 퍼포먼스 매니저를 함께 운용해야만 최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VRACK에는 
네트워크와 시그널 분배기가 내장되어 있고, AES/EBU와 네트워크 분배가 랙 자체 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역대의 부밍에 의해 ‘서브 우퍼의 윤곽이 흐려지는 상황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 설치 초기에 omni con�guration으로 
배치해 놓은 서브우퍼를 cardioid con�guration으로 수정하여 
muddy한 사운드를 줄이고 원소스의 우퍼 질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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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스피커 패치를 각 판넬마다 4개씩 넣었다. 그래서 무대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연결
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점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무대 곳곳의 가까운 패널을 찾아서 멀리 끌고 갈 
일 없이 가까운 데서 사용하면 된다. 앰프랙 하단에는 UPS가 설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메인 전원이 차단
되더라도 콘솔과 프론트필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등 총 8채널은 일정시간동안 구동되도록 설정되었다. 
김영화 감독은 라이브하우스의 AV 인프라 구성에 대단히 만족한다면서 이야기했다. “현재 메인 스피
커 시스템과 프론트필 스피커는 AES/EBU로 연결되고, 모니터 스피커는 아직 아날로그 패치로 운용 중
입니다.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주로 신경 쓴 부분은 렌탈팀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콘솔을 가져오더라도, 
FOH부터 상수까지 별도의 케이블 
설치 없이 연결할 수 있게끔 구성한 
점이었습니다. 콘솔 아래 판넬과 상
수 패널 등에 Dante 2포트, Coaxial 
4포트, 광 케이블 4포트 등 넉넉하
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무대 
배관도 새롭게 설치되었고, 전원도 
새롭게 시공하여 덕트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인프라 구성은 요청
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테크데이
타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
서 이번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①

③

②

⑤④

① (오른쪽부터)무대 상수 I/O 패
치랙, VRACK, 무선마이크랙 ② 
무대 하수 I/O 패치패널 ③ JBL의 
투어링 전용 랙케이스 VRACK ④ 
무대 색과 비슷한 덕트를 이용해 
케이블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⑤ 
멀티 커넥터는 LK connectors 
제품이 설치되었고, 고가의 유로 
스피커 케이블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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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하우스 전체 오디오 인프라

라이브하우스 전체 파워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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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H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다

FOH에는 신규 공사분이 아니라 원 공사분이 많았
다. 처음 공연장이 지어졌을 때 구입한 Avid VENUE 
| S6L-24C를 메인 콘솔로 운용 중인데, 기존에는 
FOH를 위한 별도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는
데 이번에 따로 끌어올 수 있었다. 콘솔을 제외한 데
스크와 인프라 부분을 새롭게 시공했는데, 특히 앰프 
매니지먼트와 인프라 구성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먼저 인프라 구성을 살펴보면, 클리어컴 인터컴

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컴 패치 6개가 설치되었고, 메
인 스피커 출력을 보내기 위한 AES/EBU 선로와 스
테이지 박스를 Coaxial로 연결하는 콘솔을 위해 상/
하수로 4개씩 설치되었다. 그리고 Dante용 이더넷 네
트워크를 설치해 Dante를 사용하는 콘솔을 가진 렌
탈팀이 들어왔을 때, 케이블을 노출하지 않고 인프
라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서지 보호기(surge protector)인 
SurgeX가 설치되었다. SurgeX는 (주)테크데이타피
에스에서 국내 공식 수입 판매하는 제품으로 믹싱콘
솔의 전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VENUE | S6L-24C는 Cat6 케이블로 연결해 놓은 
상태로 Dante 네트워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무대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FOH에도 렌탈팀
을 위한 많은 배려가 눈에 띄었다. 공간에 비해 메인 
스피커 시스템의 수준이나 물량을 높인 것도 공연에 
한계를 두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였다. 그
리고 장비를 가져오는 렌탈팀을 고려해 대부분의 장
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영화 감독에 따르면, Performance Manager의 장

점은 시스템 안에서 핑크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등
을 통해 하이, 미드, 로우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스피커 시스템 전체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도 있
고, 원하는 드라이버만 선별해 진행할 수도 있다. 모
든 조작은 UI인터페이스로 구성된 화면을 터치로 콘
트롤 할 수 있어 직관적이고 편리하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퍼포먼스 매니저 툴인만큼 VTX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공연 중에는 뮤트가 작
동하지 않도록 기본 셋팅되어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
은 렌탈팀의 오퍼레이터가 사용하더라도 실수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이브하우스 메인 콘솔로 Avid VENUE | S6L-24C이 설치되었다.

FOH의 I/O패널. 세계적인 서지 보호기인 SurgeX가 설치되었다.

FOH 파워 스테이션.

무대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연주자가 장애
인일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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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라이브하우스

노들섬 라이브하우스는 사용자 중심의 
구성으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실제 
쓰임에 유용한 인프라 구성에서부터 최상급 
스피커 시스템까지 여타 공연장들이 부러
워할 만한 요소가 많다. 이에 대해 (주)테크
데이타피에스 기술연구소장은 “노들섬 라
이브하우스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극장과 
다르게 전문 음악 공연장으로 운영되어오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의 모
든 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했습니다. 차분한 포크 뮤직에서 헤비한 락/
EDM까지 다양한 음악의 스펙트럼을 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최대 퍼포먼스를 
고려해야 했고 이를 위해 큰 사이즈의 드라
이버에서 제공하는 거대한 음상이 필요했습
니다. 또한 기존에 렌탈 장비로 운영되어 오
던 스피커 역시 12인치 급의 스피커 시스템
이었기에 중, 대형 사이즈의 VTX A12를 도
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
니다”라고 스피커 시스템 도입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임상현 감독도 라이브하우스와 비교되는 

공연장들에 비해 룸 어쿠스틱 특성이 좋고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강조했
다. 또한 라이브하우스가 목표로 하는 것이 
당일에 셋팅부터 공연, 철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공연장의 
콘셉트라고 소개했다. 악기를 비롯한 라이
브하우스 내 모든 장비는 대관비용에 포함
되어 있고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
서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장비 운용도 마음
껏 해도 되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술자
료를 보고 사용 계획을 짜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화 감독은 “공연장 운영 모토가 라이브 공연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
로, 대극장을 가기 전에 중극장 규모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국내에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라이브 공연자들이 편
하게 와서 사용하고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대관신청
은 노들섬 홈페이지(http://nodeul.org)에서 시설대관 배너를 통해 자세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선문의는 070-7729-6573로 하면 된다.

2층은 휠체어석 8석을 포함해 124석이 설치된다.

김영화 감독이 Performance 
Manager를 활용해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